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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주요국인 한국, 중국, 일본의 기업가정신으로 대표되는 기업가적 태도 중 지각된 능

력(SUSKILL), 지각된 실패 두려움(FEARFAIL) 등의 요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SUSKILL의 수치를 봤을 때 한국은 높은 편에 속하였다. 그리고 

FEARFAIL는 세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기업가 정신 구축 환경이 잘 되어 있음을 나타

낸다. 둘째, 중국은 대부분 지표에서 중간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일본은 FEARFAIL는 세 

국가 중 두 번째로 나타났으나 SUSKILL 등 지표에서 세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가별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가 있

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기업가적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s), 

지각된 능력(perceived skill), 실패에 대한 두려움(fear fail), 글로벌 경영(glob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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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세상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 빠르게 사라지는 기업 등 

여러 가지 기업이 있다.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기업을 세우고 이끌기 위해 기업가들에게 기업가정신이

란 필수적이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 관련 기존 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동력이라고 강조했으며[1], 기업가정신을 통한 고성장 스타트업 

기업의 출현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가정신은 

일본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명된다[2]. 최근 경제성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인도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노력[3]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다. 아시아 주요 

기업으로는 삼성의 기업가정신[4], 샤오미의 기업가정신[5], 캐논의 

기업가정신[6] 등에 대한 조명이 다시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를 통해 국가별 기업가적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s) 즉, 지각된 

능력(SUSKILL), 지각된 실패 두려움(FEARFAIL)을 분석한 후 

이들 요인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II. Research Design

1. Research data

본 연구에서는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데이터

(2018)를 통해 한·중·일 각 국가의 SUSKILL, FEARFAIL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GEM 2018에서는 글로벌 50개 국가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중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GEM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코드 북에 따라 no는 ‘0’ yes는 ‘1’로 

표시하고 이 응답들의 평균을 이용하여 국가별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엑셀을 이용하였으며, 세 국가의 데이터들을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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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analysis of variance)한 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가설이 성립되는

지 기각되는지의 여부를 따진 후 통계의 평균을 통해 국가별 차이 

정도를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2. Measurements

본 연구에서의 기업가적 태도는 지각된 능력(SUSKILL), 지각된 

실패 두려움(FEARFAIL)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Variable Definition

SUSKILL

1: if the individual has the knowledge, 

skill, and experience required to start a 

new business; 0:otherwise.

LESSFEAR

1: if the fear of failure would prevent 

the individual from starting a business; 

1: otherwise

Table 1. Definition of Variables

III. Results

<그림 1>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계산하여 만들어 낸 그래프이다. 

한국은 0.430, 중국은 0.188, 일본은 0.005의 평균을 보였다. 그래프를 

보면 한국이 세 국가 중 눈에 띄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정보들, 또 기회들이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창업을 하는 사람들

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고 창업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들이 많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 창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에 반해 일본은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 다른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속에 있는데 일본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창업에 

대한 기회, 지식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Fig. 1. Analysis of Variance of SUSKILL

<그림 2>에 따르면 한국은 0.268, 중국은 0.338, 일본은 0.313의 

수치를 보인다. 앞의 모든 부분에서 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한국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부분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것은 한국의 기업자 정신 구축 환경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두 국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1/3을 넘는다.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려는 시도를 자연스럽게 막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 드려야 하는 노력의 정도, 

용기의 정도가 한국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Analysis of Variance of FEAR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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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s

지금 이 기업들의 성장률을 보면 모든 세 기업들 모두 계속되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지

만 다시 일어나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길이 많다. 

그렇기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적고 

기회와 지식, 기술도 많다고 느낀다. 그래서 본인 기업의 ‘기업가정신’

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

다. 우리는 이런 기회와 기술이 뒷받침해주는 세상에서 다시 한번 

‘기업가정신’에 집중해야 한다. 

일본은 모든 부분에서 취약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국가였

다. 기술적으로도, 기회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국가였다. 그러나 캐논의 창립자들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고, 세 명의 창업자들에게서 ‘기업가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이 뚜렷한 ‘기업가정신’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사회의 어려움

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창업자들은 이들을 본받아야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목표와 ‘기업가정신’을 뚜렷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사회를 보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세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만 먼저는 자신의 ‘기업가

정신’ 뚜렷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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